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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주당, 회복과 성장을 위한 2026년 예산안 평가

-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마중물,

대한민국 재도약을 위한 주춧돌이자 국민을 위한 예산안 -

❑ 정부는 총지출 증가율을 8.1%로 해서 적극적 재정기조로 편성한 “회복과 

성장을 위한 2026년 예산안”을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오는 9월 2

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. 국민주권정부의 국정철학이 반영된 첫 예산

안입니다.

❑ 민주당은 어려운 경제와 민생을 하루속히 회복시키는 마중물이자, 세계가 주

목하는 대한민국으로 재도약할 수 있게 주춧돌을 놓는 예산안으로 평가합니

다.

 - 정부 전망에 따르면 경제성장률은 올해 0.9%에서 내년 1.8%로 소폭 개선되

는 수준에 그치며, 취업자수 증가는 올해 17만명에서 내년 11만명으로 줄어

들어 고용 없는 성장도 우려됩니다. 

 - 경제는 회복세에 들어섰어도 국민의 삶이 나아져야 의미가 있습니다. 경제와 

민생을 함께 살리기 위해 재정이 제 역할을 하여야 합니다. 이 시기에 국민

주권정부가 적극재정기조로 편성한 의미라고 봅니다.

 -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예산도 대폭 확충되어 있습니다. 윤석열 정부가 실

기한 R&D 예산 감축을 반면교사 삼아 역대 최대수준의 증가율로 R&D 예

산이 편성되었고, AI 3강 진입을 위한 과감한 투자도 반영되었습니다.

❑ 적극재정 기조를 편성하면서도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함께 고려한 예산안

이라 평가합니다.

 - 경기침체기에 건전재정으로 편성된 예산은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하지 못

하고 세수증가로도 이어지지 못해 오히려 재정건전성을 저하시킬 수 있습

니다. 지금 시기에는 발상을 전환하여 적극재정으로 경제를 살려 세수도 

늘려서 재정여력을 확충하는 재정의 선순환효과가 필요합니다. 내년 예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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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은 재정의 선순환효과를 염두에 둔 예산안이라 봅니다.

 - 또한 재정건전성을 고려하여 정부가 솔선수범하여 역대 최고수준인 27조

원 규모의 재정지출을 구조조정하여 국채발행 규모를 최소화하려는 의지

를 실천하였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.

❑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국정철학에 맞게 재정을 더욱 투명하게 공

개하려는 예산안입니다.

 - 역대 정부에서는 지출구조조정 내용을 공개한 적이 없었습니다. 기존에는언

론이나 전문가들이 분석하여 설명하는 일부 항목들에 한해 알 수 있었습니

다.

 -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공개하면서 지출구조 조정내역을 상세하게 공개하

려고 합니다.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에서 정부의 재정정보를 더욱 투명하게 

공개하려는 의미 있는 첫걸음입니다.

❑ 민주당은 2026년 예산안을 국회 심사 과정에서 국민들의 목소리, 현장의 목

소리를 청취하여 보완할 부분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. 국민의 삶을 더욱 

풍요롭게 하는 재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.

2025. 8. 29.

한정애 정책위원회 의장, 

이소영 예산결산정책조정위원장


